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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시간과 생윤 시간에 배웠던 플라톤의 가치관과 그의 책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

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플라톤의 ‘국가’

에서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사상,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이상이 담겨있다. 여러 

내용 중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은 타락한 국가와 혼에 대해 다룬 부분이다. 플라톤은 

명예 정체, 과두 정체, 민주 정체, 참주 정체를 나쁜 국가라고 말한다. 다른 국가라면 몰라도 어째

서 민주 정체에 대해 나쁜 국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세한 내용을 읽기 전에는 의문이 들었다. 

플라톤은 민주 국가는 자유와 말의 자유, 그리고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

다고 말하였다.이 중에서 특히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데, 이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국가는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기개적인 행동도 취하지만, 이는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뉴스를 봄으로서 정치 상황을 보거나 과거의 민주국가 지도층들을 생각하면 이 말은 어

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욕망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욕구 중 권력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서로 겉은 욕구를 가지고 부딪힌다. 이 과정

에서 욕구들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과거 이승만 때와 같이 반대파

를 없애버리려 하기도 한다. 아마 플라톤은 이 상황을 비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

지만 자유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는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하

는 계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현대에 성공적으로 성

장하였다. 플라톤이 비판한 나라의 형태는 과두정치, 즉 재물을 중시하는 경향의 정치이다. 아마 

이를 현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자본주의와 대결을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자본주의

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개인의 과도한 행동의 자유가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지만,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듯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욕망이 합리적으로 더 큰 이

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호 발전, 즉 공동체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어 이로운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국가는 현대의 정치관을 생각하면 관점이 일치하는 점 들

도 있지만 다른 생각들도 존재한다. 이 다른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는 플라톤의 생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를 성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